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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G지주회사 “시작은 좋았는데…”
평균주가 15.5% 상승에 시가총액 3조원 증가 … 시장도 환영 분위기

LG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탈바꿈한 뒤 100일만에 평균 주가 15.5% 상승, 시가총액 3조원 증가를 이루었다. 

국내 대기업 그룹 가운데 처음 지주회사로 변신한 LG에 대한 시장반응은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

다. 기존 그룹체제 시절 볼 수 없었던 몇 가지 바람직한 시그널이 엿보인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.

34개의 자회사를 거느리는 지주회사인 LG의 주가는 LGEI와 LGCI가 합병돼 재상장된 3월11일 6550원에서 

6월5일 기준 8150원으로 24.4% 상승했다.

LG전자도 지주회사 출범 후 100일 동안 8.4%, LG화학은 25.1%, LG생활건강은 20.2%, LG석유화학은 28.3% 

각각 상승했다. 반면, LG텔레콤과 데이콤 주가는 0.7%와 2.2% 하락했다.

이에 따라 지주회사로 편입된 LG 자회사들의 평균 주가상승률은 15.5%로 나타났다. 종합주가지수가 평균 

11.6%를 올랐다는 점에서 시장의 반응은 호의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.

그러나 지주회사체제 출범은 자회사들 간에 희비를 엇갈리게 했다.

증권업계는 무엇보다 지주회사의 양대 축인 LG전자와 LG화학이 가장 큰 혜택을 받았다고 평가했다. 가령 

카드채 문제가 불거지자 삼성전자, 삼성전기 주가는 크게 흔들린 반면, LG전자 주가는 꾸준한 강세를 나타냈

다. 지주회사의 사업자회사는 금융사 지분을 가질 수 없도록 한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LG전자는 LG카드 지

분을 LG로 넘겨 부담이 없어졌기 때문이다.

또 LG전자는 적자 회사인 LG텔레콤과 데이콤 출자로 인한 지분법평가손실로부터도 자유로워졌다. 해당 회

사들에 대한 출자지분도 LG로 넘어갔다.

LG화학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본연의 사업과 관계없는 출자 관계를 모두 정리한 상태이며, 주가도 4만원대

를 지지선으로 견고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.

그룹에서 분리 예정인 LG전선 등 4개 계열사에 대한 평가도 밝은 편이다. LG전선은 LG 지분 4.85%와 LG

에너지 지분 20%를 정리한다면 현금흐름이 좋아질 것으로 추정된다. 계열 분리를 마무리지으면 여신규제나 

출자제한도 풀리게 된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.

반면, LG카드와 LG텔레콤, 데이콤 등 적자회사들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. 계열사 간 순환출자구조가 끊

기면서 다른 계열사로부터 지원을 받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.

지주회사인 LG만 놓고 보면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는 것이 증권가의 분석이다. 순수 지주회사는 자체

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없고 자회사 지분출자에 따른 배당이 주 수입원이 돼 결과적으로 배당중시 경영을 추

구하게 됨으로써 주주가치를 높이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, 자회사가 부실해질 때는 출자 부담을 져

야 하는 등 단점도 지니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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